
1. 통일 이후 화랑의 위상
통일신라는 일찍이 합병한 가야세력과 연합하여

삼한 일통을 이룬 이후‘한(韓)민족’으로 거듭 난다.
무열왕과 문무왕의 통일 이후 국운은 드높아지고 태
평성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당의 세력을 완전히 밀
어낸 문무왕 말기부터 점차 왕권의 위기가 다가왔
다. 박석김(朴昔金) 삼성(三姓)의 순번으로 왕위에
올랐던 신라는 법흥왕 이래 골품제를 본격화하였다.
통일 이후에는 성골과 진골 및 왕족과 왕비족 사이
의 종래 투쟁에서 점차 진골 귀족 내부의 권력 쟁탈
전으로 정치 지형이 이동하였다. 일찍이 문무왕은
이것을 예견하고 자신이 죽기 직전에 잠시도 왕위를
비우지 말고 자신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태자 신문
(神文, 淨神)의 즉위식을 치르도록 유언을 남겼다.
그만큼 왕위의 정상적인 승계가 대단히 불안했던 상
황이었다. 681년 문무왕이 7월 1일에 세상을 떠나자
일주일 만인 7월 7일에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7
월 10일에 왕은 부왕의 장례를 치르고 동해바다 큰
바위 위에다 뼈를 묻었다. 
신문왕은 8월에 상대등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김

유신을 도와 삼한일통 전쟁의 중심에 섰던 장수이자
장인이었던 소판 김흠돌(金欽突)이 파진찬 흥원(興
元)과 대아찬 진공(眞功)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진골 가운데 왕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던 인물이었
던 김흠돌은 자신의 사위인 신문왕을 밀어내고 직접
왕위에 오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흠돌이 앞
장을 서고 파진찬과 대아찬이 힘을 합쳤다. 거기에
다가 당시 군권을 잡고 있던 병부령 이찬 군관(軍官)
까지 합세한 대규모 반란이었다. 하지만 이를 예견
한 신문왕은 조기에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 결과 김
씨의 딸에게서 태어난 보천(寶川, 출가)과 효명(孝
明, 출가한 뒤 성덕왕에 오름) 및 부군(副軍, 뒤에 출
가한 無相?)은 출가하였다. 이 일로 인해 김유신 계
열의 사량부 진골 귀족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가까스로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불씨는 남아 있었

고 왕권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반란이 진압된 이듬
해(682년) 5월에는 동해용이 만파식적과 흑옥대를
바쳤다. 진평왕대에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옥대의 권
위를 재현한 흑옥대가 다시 등장하였다. 왕실은 문
무왕 승하 뒤 해(왕)가 없던 7일간 캄캄한 밤이 계속
되자 문무왕과 김유신의 합력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만파식적을 내세웠다. 만파식적은 부왕인 문무왕과
통일의 상징인 김유신이 힘을 합하여 나라를 수호하
여 갖은 고난을 이겨내었다는 상징적 신물(神物)이
었다. 김흠돌의 난으로 그를 따랐던 김유신의 직계
혹은 가까운 인척이었던 진골 귀족들이 제거되자 죽
은 김유신은 신문왕에게 협조할 수 없게 되었다. 해
서 왕실은 죽은 문무왕과 김유신의 관계를 다시 환
기시키며 만파식적을 다시 신표(信標)로 내세워 그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단결하자고 호소하였
다. 흑옥대 기사에 등장하는 태자 이공(理恭, 굊洪)
은 김흠돌의 딸(제1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보천과
효명 및 부군이 밀려나자 계비인 김흠운((金欽運)의
딸(제2 神穆王后) 사이에서 태어나 뒷날 효소왕(孝
昭王)으로 즉위하는 인물이다.
692년 7월에 신문왕이 승하하자 6살의 어린 이공

이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왕실은 여전히 위태로웠
다. 효소왕은 대현살찬(大玄薩?)의 아들 부례랑(夫

禮걏)을 받들어 국선(國仙)으로 삼았다. 그는 구슬
신을 신은 1천의 낭도 중에 특히 안상(安常)과 매우
친했다. 천수 4년 계사년(693) 3월 낭도를 이끌고 금
란(갏갿)에 유람을 갔다가 북명(겗溟)에 경계에 이
르러 오랑캐(말갈)에게 잡혀 끌려갔다. 때마침 상서
로운 구름이 천존고(天尊庫)를 덮었다. 왕이 두려워
하여 사람을 보내 창고를 점검하니 창고 안의 거문
고와 피리 등의 두 보물이 없어졌다. 4월에 왕은 거
문고와 피리를 얻는 자는 상으로 한 해의 세금을 주
겠다고 말했다. 5월 15일에 부례랑의 양친이 백률사
의 대비상(大悲像) 앞에 나아가 여러 저녁 치성을 드
렸다. 홀연히 향탁(香卓) 위에서 거문고와 피리 등
두 보물을 얻었고, 낭과 안상 두 사람이 불상 뒤에서
나왔다. 이로 인해 만파식적은‘만만파파식적’이라
불렸다. ‘효소왕 대 죽지랑’기사는 효소왕 즉위 원
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2. 죽지랑과 득오곡
제32대 효소왕 대에 (朔州/春川都督使을 역임하

였던 述宗公의 아들인) 죽만랑의 낭도 가운데 득오
(得烏, 得谷) 급간(級干, 6두품 출신, 제9관등)이 있
었다. 그는 (누런 종이에 쓴 명부인) 풍류황권(風流
黃券)에 이름을 올려놓고 날마다 직무에 나아갔다.
한 열흘을 보이지 않자 죽만랑이 그 어머니를 불러
물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어디 있소?”어머니가
말했다. “당전인 모량부의 익선 아간이 아들을 부산
성의 창고지기로 차출시켜 급히 달려가느라 미처 낭
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낭이 말하였다. “당
신의 아들이 만일 사사로운 공무로 거기를 갔다면
찾아갈 필요가 없지만, 이제 공무로 갔으니 찾아가
대접해야겠소.”이에 떡 한 합과 술 한 동이를 가지
고 좌인(左人, 갯지, 종)을 데리고 갔다. 낭도 1백 37
명도 모두 의례를 갖추어 따라갔다. 부산성에 이르
러 문지기에게 물었다. “득오실은 어디 있느냐?”문
지기가 말하였다. “지금 익선의 밭에서 전례대로 부
역을 하고 있습니다.”죽지랑이 밭으로 가서 가지고
간 술과 떡을 그에게 먹이고, 익선에게 휴가를 청하
여 득오와 함께 돌아오려 하니 익선이 굳게 금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사리(使吏) 간진(侃珍)이 추화군(推火郡, 밀

양군)에서 조세 30섬을 거두어 성안으로 수송하다
가 죽지랑의 부하(선비)를 중히 여기는 풍모를 아름
답게 여기고 융통성 없는 익선을 야비하게 생각하여
가지고 가던 벼 30섬을 주며 청해도 허락하지 않았
다. 다시 진절(珍節) 사지(舍知)가 타던 말과 안장(鞍
裝)을 주니 그제야 허락하였다. 조정에서 화주(花主,
風月主)가 그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익선을 잡아
다가 그 추한 짓을 씻어 주려 하였다. 익선이 도망하
여 숨었으므로 그의 맏아들을 대신 잡아갔다. 때는
동짓달이라 극히 추운 날이었다. 성 안의 못에서 목
욕을 시키다 익선의 아들을 얼어 죽게 만들었다. 대
왕이 그 말을 듣고 모량리 사람으로 벼슬하는 자는
모두 쫓아 버리고 다시는 공적 기관에 들이지 않았
고, 검은 옷(승복)도 입지 못하게 하였다. 만일 승려
가 된 자가 있어도 종 치고 북 울리는 절에는 들지
못하게 하였다. 또 명을 내려 간진의 자손을 평정호
손(枰定戶孫/長)으로 삼아 드러내어 칭찬하였다. 이
때 원측법사(圓測法師)는 해동의 큰 스님이지만, 모

량리 사람이므로 승직을 주지 않았다.
14~5세에서 17~8세의 미소년으로 구성된 풍월도

내의 화랑들은 1명의 승려낭도의 보좌 아래 각기
200~300여명의 낭도를 거느릴 수 있었다. 술종공의
아들로서 젊은 시절 화랑이었던 죽지랑은 커서는 벼
슬길로 나아가 부사령관이 되어 김유신과 함께 삼한
일통 전쟁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으며 진덕-무
열-문무-신문왕대에 걸쳐 4대에 걸쳐 재상을 지내
며 나라를 안정시켰다. 통일의 주역이었던 그는 효
소왕 시절에는 퇴역한 화랑이 되어 있었다. 그런 죽
지랑이 말년에 자신의 낭도 137명을 거느리고 자신
을 따르던 낭도인 득오가 자신의 양해도 없이 추화
군(富山城)의 창고지기로 가버리자 떡과 술을 싸들
고 면회를 갔다. 그런데 아간(阿干, 제6관등) 익선이
은퇴한 노화랑의 양해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청한 휴가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
가 확고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
다. 익선이 믿었던 구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죽지랑이 득오를 면해온 것은 밭일이 한창이던 때

이고, 간진이 추수한 곡식을 실어 나르던 때는 음력
8~9월 전후이다. 드리고 달아난 익선 대신 받아들여
연못에서 목욕을 시키다 얼어 죽게한 것은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11월 말경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사건의 발단으로부터 익선의 아들이 죽었던 시점까
지는 적어도 두 달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죽지랑은 이 망신스런 사건을 풍월주인 화주
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풍월주
는 익선의 스캔들을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익선
을 잡아오게 하였고 대신 그의 아들을 잡아다가 동
사(凍死)를 시켰다. 그 뒤 왕에게 보고된 뒤에야 모
량리 출신으로서 현직에 있는 자들을 모두 내쫓았고
앞으로 승려가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승
려가 된 자들은 큰 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뒤이어 나오는 원측법사는 신라로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한 장안에서 활동했던 고승 원측이 아니라 모량리
출신의 원측(?+元測)으로 짐작된다. 

3. 「모죽지랑가」의 해석
신라 6부 중 가장 강력했던 모량부와 사량부는 오

랫동안 경쟁관계를 유지해 왔다. 모량부는 진흥왕비
사도부인과 법흥왕비 파도부인 등 신라 중고시대를
배출한 박씨 왕비를 배출한 본거지였다. 반면 사량
부는 대대로 김씨 왕족과 김유신 계열을 따르는 진
골 귀족들의 본거지였다. 그런데 성골 남자가 다하
자[聖骨男盡 ] 성골 여인인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왕비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
다. 김유신의 누이 문희가 무열왕비에 오른 이후 모
량부는 왕비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동시에 왕
비족을 배출했던 모량부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런
데‘효소왕대 죽지랑’조의 기록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신문왕 원년에 장인인 김흠돌의 난
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왕은 김씨세력을 견제하기 위
해 모량부와 모종의 결탁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모량부 소속의 익선은 사량부 소속의 죽지랑에
게 망신과 수모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신문왕이 승하하자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

른 효소왕은 특별한 공훈도 없고 부친의 품계도 높
지 않은 부례랑을 국선(國仙)으로 임명하면서 갑자
기 화랑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

량부 출신인 김흠돌의 난으로 위기에 봉착한 신문왕
은 모량부 세력과 결탁하여 사량부 진골 세력의 준
동을 막아내었다. 그 결과 사량부 진골 세력들은 권
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났고 급기야는 몰락하였다. 하
지만 익선의 스캔들 이후 효소왕은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바꾸었다. 부왕 신문왕대에 맺은 제휴를 믿
고 안하무인하는 모량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
다. 그래서 종래 모량부에 대한 우대정책을 폐지하
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연은 신라의 삼한
일통 이후 통일의 주역들이 받았던 냉대를 기술함으
로써 효소왕대의 안타까움을 담아내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통일의 주역들에 대한 여러 기사
에 투영된 일연의 문세(文勢)에서도 확인된다.  그래
서 죽지랑의 부하에 대한 사랑과 주군에 대한 득오
실의 신뢰의 의리가 담긴「모죽지랑가」는 더욱더 울
림이 커진다.
“지난 봄 그리매/ 모든 것이 시름이라./ 아름다운
모습에 주름지니/ 눈돌릴 사이에 만나보게 되리. 낭
이여, 그리운 마음 가는 길에/ 쑥이 우거진 마을에
잘 밤 있으리.”(양주동 역)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
하니/ 살아 계시지 못하여 우올 이 시름/ 전각(殿閣)
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 가도다/ 눈
의 돌음 없이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낭 그
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복 굴헝에서 잘 밤
있으리.”득오실은“밭일이 한창인 봄날에 자신을
면회와 휴가를 청해주다 수모를 당한 주군을 그리워
하면서”찬가를 시작하고 있다. 삼한 일통을 위해 한
몸을 바친 통일 영웅 137명을 이끌고 떡과 술을 준
비하여 서라벌에서 밀양군까지 면회를 온 왕년의 재
상 죽지랑이 일개 아간에게 수모를 당하며 얼굴에
남긴 주름들을떠올리며 그를‘눈돌릴 사이’인‘한
순간’(瞬間)에 만나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죽지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으

로 지내셨는데 익선의 스캔들로 인해 상심이 크더니
안타깝게도그즈음 세상을 떠난 것으로짐작된다. 그
의 낭도 득오실은 이 시에서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지난봄의 일로 이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 회상하면
서착잡한 마음을담아내고 있다. 아울러미륵의 화신
이자 삼한 일통의 주역이었으며 4대에 걸쳐 재상을
하면서 보여준 고결한 인품과 당당한 결기를 기리고
있다. 나아가 주군을그리는 마음은변치 않고 이어져
자신도끝내‘쑥이우거진마을에잘밤이있을것’이
라고 다짐하고 있다. 「모죽지랑가」는 신문왕에서 효
소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변혁기에 평생을
당당한 결기와 고결한 인품으로 살아온 주군 죽지랑
을 기리는 낭도 득오실의 추모가이자 찬가였다. 뿐만
아니라 삼한일통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라 화랑도
들의정신과품격을기리는노래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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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배출모량부, 여왕시기약해져

신문왕대김유신계견제위해결탁

효소왕대모량부강경정책펼쳐

경주시건천읍송선리산195(오봉산주사암) ‘모죽지랑가’의배경이된부산성의지맥석. 드라마‘선덕여왕’과‘동이’의
촬영지이기도하다.

謹 啓

문도대표 오봉사 주지 군맹서진 합장

오봉사와서원사의회주스님이신효란
큰스님께서는, 건강하셨으나3월6일
오전10시경에식탁에서아침공양을
하시다가 앉으신채로열반에드시어, 
서원사와오봉사에서문상을받고, 
3월10일오봉사에서영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번효란큰스님의상에문상하여주신
많으신큰스님들과불자여러분그리고

지인들께머리숙여감사의말씀을올리며,
큰스님의사십구제가

다음과같이있음을알립니다. 

불기 2557년 4월 23일 오전 10시
기재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입니다.

●장소 : 오봉사
●전화 : 031)834-2140

※오봉사에서는사십구제까지문상을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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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부산광역시 허가 2013-4호
사단 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본 종단 종도로써 초빙하고자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후원 : 동국불교 문화예술연합회
동국불교 협 동 조 합
동국불교 조계종신도연합회

입 종 안 내

(사)동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사사찰찰화화재재보보험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중구초동21-9 동부화재빌딩 170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각 전각의건축(증,개축)년도 면적

보험사현장실사후보험가입함


